
나노섬유, 생산기술 미국으로 유출
F사 관리자급 4명이 공장 건설 시도 … 기술유출 사례 단속 강화

경찰이 나노섬유의 생산기술을 빼돌려 미국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려던 일당을 붙잡았다.

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나노섬유의 생산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F사의 전 연구소장 조모씨 등 3명

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월29일 밝혔다.

또 F사의 전 마케팅본부 부사장 조모씨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했다.

나노섬유는 산업용 필터․아웃도어 의류 등에 사용되는 지름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고기능성 섬유로 알려

져 있다.

전 연구소장 조씨 등 F사의 관리자급 4명은 2012년 1월 나노섬유의 제작․연료배합 기술, 구매자정보 등 영

업비밀을 빼돌린 뒤 F사를 퇴직하고, 미국에서 나노섬유 생산공장 건설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전 마케팅본부 부사장 조씨 등 2명은 F사 본사에 미국 진출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전 연구소장 등 다른

직원 4명과 함께 별도 법인을 세우고 미국에 공장 건설을 시도했다.

또 2012년 6월 미국 오클라호마 클레어모어에 나노섬유 생산법인 N사를 세우고 전 마케팅본부 부사장 조씨

를 대표로 선임했으며 클레어모어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공장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하지만,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연구소장 조씨 등 3명이 자금난, 처우불만 등을 문제삼아 한국으

로 귀국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면서 건설이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.

F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 연구소장 조씨의 주거지와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, 과

학수사기법을 통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유출된 F사의 기술은 2008년 기준 기술보증기금 평가가치로 78억원, 사설 회계법인 평가가치로는 670억-810

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경찰 관계자는 “나노섬유를 연구용으로 생산하는 회사는 많지만 나노섬유를 제품화해 판매하는 회사는 F사

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”며 “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권한이 부여된 관리자급 직원이 범행을 저질렀다"고 밝

혔다.

경찰은 국내에 경쟁력 있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

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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